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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가하는 필리핀 중산층, 점점 고가의 수입 

주류 찾는다

2024년 6월 19일, 하노이지사

□ 키워드

  ○ 필리핀 주류(Alcoholic Drinks) 시장 규모

    - 유로모니터(Euromonitor)의 필리핀 주류 시장(Alcoholic Drinks in 

Philippines) 보고서에 따르면, ‘23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6.6% 

증가한 3,372.0백만L이며, ‘28년 4,925.4백만L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

    - 필리핀 주류시장 카테고리별 시장 규모는 맥주가 2,482.3백만L로 전체 

시장규모의 73.6%를 차지하고 있으며, Spirits(증류주)가 860.3백만L로 

그 뒤를 이었음

<베트남 주류 시장규모>

(단위: 백만L, %)

구분 ‘19 ‘20 ‘21 ‘22(A) ‘23(B)
증감률

(B/A)
비중

Alcoholic Drinks 3,398.9 2,655.8 2,852.4 3,163.2 3,372.0 6.6 100.0

Beer 2,618.1 1,840.2 1,993.8 2,295.6 2,482.3 8.1 73.6

Spirits 754.0 790.5 832.4 839.9 860.3 1.5 25.5

  * 자료원: 유로모니터(Euromonitor) - Alocoholick Drinks(상위 2개 카테고리)

  ○ 여전히 필리핀 국내 주류회사가 점유율 압도적이지만 틈새시장도 존재해

    - ‘23년 기업별 시장 점유율은 현지 대표 기업인 산미구엘(San Miguel)이 

69.8%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독점형태를 보이고 있으며, 그다음으로는 

지네브라 산미겔(11.9%), 탄두아이(6.6%), 엠페라도르(5.5%) 등 순으로 

현지 기업이 강세임



    - ‘23년 필리핀의 주류 수입액은 전년 대비 18.6% 증가한 522,506천

불이며, 미국, 브라질, 인도네시아 등 순으로 주요 제품으로는 알폰소, 

조니워커, 짐 빔, 호세 꾸에르보 그리고 한국의 소주 등이 있음

    - 한국 소주(과일소주 포함)는 한류에 관심이 많은 현지 MZ세대 소비자를 

중심으로 소비되며, 전년 대비 11.5% 증가한 10,483천불이 수출되면서 

전체 9위를 차지했음

<필리핀 주류 수입 실적>

(단위 : 천불)

구분
2020 2021 2022(A) 2023(B) 증감률(B/A) 점유율

(금액)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

전체 274,906 361,976 440,723 522,506 18.6 100.0

미국 96,779 139,408 211,201 173,284 -18.0 33.2

브라질 27,516 28,300 30,923 103,185 233.7 19.7

인도네시아 33,038 67,620 61,564 46,674 -24.2 8.9

호주 28,082 40,426 38,441 46,527 21.0 8.9

영국 8,374 8,970 18,580 31,322 68.6 6.0

싱가포르 9,755 10,197 11,390 28,415 149.5 5.4

파키스탄 26,081 28,792 32,871 27,443 -16.5 5.3

중국 4,228 1,367 3,092 13,152 325.4 2.5

한국 17,744 13,267 9,403 10,483 11.5 2.0

 * 자료원 : Global Trade Atlas 및 KATI / 220300 (Beer Made From Malt), 220840 (Rum

And Tafia), 220870 (Liqueurs And Cordials), 220890 (Spirituous Beverages) 등

    - 한편, 영국 주류 조사기관 IWSR이 조사한 결과, 코로나 이후 국내산 

주류 판매량은 1% 증가하는 반면, 수입산 주류는 14% 이상 증가할 

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며, 실제로 필리핀 내 수입 주류도 증가세



<필리핀 대표 수입 주류>

  ○ MZ세대 알코올보다는 무알코올과 저알코올 선호, 신사업으로 성장 

가능성 있어

    - 무알코올과 저알코올 시장 또한 수년 내 성장이 예측되며, 아직까진 

비중 작지만, 2027년에는 전체 주류시장에서 비전통주류가 4%까지 

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IWSR은 예상

    - 필리핀 주류회사 Keeper에 따르면, 최근 필리핀 사람들은 점점 더 

낮은 도수의 알코올을 찾고 있다면서, 향이 나면서 마시기 쉬운 

주류가 현재의 트렌드라고 밝힌 바 있음

  ○ 시사점

    - 필리핀의 중산층 증가와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

수입 주류 시장 점유율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



    - 특히, 소주와 관련된 항목이 별도로 있을 만큼 한국산 주류도 인기가 

있어 향후 한국 주류기업이 필리핀 진출 시 현지화 전략 구상에 많은 

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

    - 필리핀 MZ세대 소비자 사이에서는 도수가 높은 주류보다는 무알코올 

또는 저알코올의 주류를 더 선호하기에 향후 주류 업체들이 이 

시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, 다양한 제품을 더 출시한다면 새로운 

소비자층을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
  ◯ 출 처 

    - Growing middle class: Filipinos turn to more expensive imported 

alcohol

  ◯ 문의처

    - aT 하노이지사 / 필리핀 수출모니터 요원 +84 24-6282-2987

https://www.rappler.com/business/middle-class-filipinos-imported-alcohol-keepers-holdings-earnings-report-q1-2024/
https://www.rappler.com/business/middle-class-filipinos-imported-alcohol-keepers-holdings-earnings-report-q1-2024/

